
스바냐 개관 

 

1. 개요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편적 심판, 이스라엘의 회개 요구, 

그리고 남은 자의 회복과 기쁨을 선포하는 예언서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단지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는” 아버지로도 묘사됩니다 (습 3:17). 

 

2. 저작 연대 

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야 시대, 곧 요시야의 종교개혁(기원전 622 년) 이전에 

활동했습니다. 

 따라서 기원전 640–630 년경, 유다의 종교적 혼합주의와 도덕적 타락이 절정에 

달했을 시기로 봅니다. 

 

3. 저자 

 스바냐(צְפַנְיָה)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 그의 족보는 희귀하게 히스기야 왕까지 4 대 계보가 기록되어 있어(습 1:1), 왕족 

출신으로 보입니다. 

 그렇기에 왕궁의 부패, 귀족들의 탐욕, 제사장의 타락을 내부자 시선에서 고발한 

예언자입니다. 

 

4. 기록 목적 



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여, 유다와 열방 모두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 동시에 회개하는 자, 남은 자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려는 

목적입니다. 

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소망을 새기기 위해 기록된 위기의 시대의 복음입니다. 

 

5. 단락 구분 

구분 범위 

1:1–2:3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경고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 회개와 겸손한 자에게 피난처 약속 
 

2:4–3:8 열방과 유다에 대한 보편적 심판 

(블레셋, 모압, 앗수르, 예루살렘까지 포함) 
 

3:9–20 남은 자의 구원, 회복, 찬송 

→ 하나님이 직접 백성 가운데 계셔서 노래하

시며 구원하심  

 

6. 중심 메시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고통과 환난의 날이다.” (습 1:14–

15)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습 3:17) 



 스바냐서는 심판과 사랑, 진노와 자비, 무서운 날과 기쁜 노래가 함께 공존하는 

책입니다. 

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회개한 자를 안아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7. 신학적 이슈 

① “여호와의 날”의 신학 

 스바냐는 구약 전체 중 “여호와의 날”을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는 예언자입니다. → 

이는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의 날, 곧 최종적 심판과 메시아적 구원을 동시에 

예표합니다. 

② 보편 심판 vs. 남은 자 

 스바냐는 유다만이 아닌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겸손한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남은 자”를 보호하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함께 주어집니다. 

③ 하나님의 감정 

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단지 율법적 판단자가 

아니라, 감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립니다. 이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시사를 줍니다. 

 

8.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스바냐 해석 

①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 스바냐는 역사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심판자로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역사 주권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② 은혜 언약 안의 남은 자 

 스바냐는 멸망 속에서도 겸손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남겨 두시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 이는 개혁주의의 “남은 자 신학” 및 언약의 

신실하심을 반영합니다. 

③ 복음적 회복의 선언 

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선언은, 훗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재를 예표합니다. →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언하는 예언입니다. 

④ 예배와 회복 

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노래하시며 기뻐하신다”는 선언은 단지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예배로 나아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 이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적 교제를 통한 구속의 절정입니다. 

 


